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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pendix에 포함된 standardized difference 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.

Standardized difference 계산 과정(R code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> std.diff = apply(cov, 2, function(x) 100*(mean(x[treated]) - mean(x[!treated]))/(.5*(var(x[treated])+var(x[!treated]))))

계산 과정 중 100이 곱해진 부분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은 code가 사용되어야 합니다.

> std.diff = apply(cov, 2, function(x) (mean(x[treated]) - mean(x[!treated]))/(.5*(var(x[treated])+var(x[!treated]))))

이 결과에 따라 Table 2에 포함된 모든 공변량의 Standardized difference는 0.1 이하로 “matching 전에도 차이가 없다”라고 

해석해야 합니다. 

PSM 이후의 standardized difference를 구하는 code에도 ‘100*’는 삭제되어야 하며 해석은 “matching이후 두 군의 공변량에 

차이는 감소하였다”라고 해석해야 합니다.

오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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